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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한국사찰

뷰티풀!

단기출가

했으면…”

카메라 렌즈에 나타난 불교유적들은 어떤

모습일까.

35년간 81개국을 돌며 문화유적을 카메라

에 담아온 프랑스 사진작가 겸 칼럼니스트 알

랭 베르디에(56)씨의 대답은 간결했다. “뷰티

풀(Beautiful)”이었다. 

패션디자이너 앙드레 김의 트레이드 마크

인 이 감탄사를 남발하는 것이 외국인 특유의

단순한 감정 오버(over)가 아닐까 라는 의문을

품은 채 그 증거를 주문했다. 선뜻 내보인 수

백장의 슬라이드 필름을 보고는 잠시 가진 선

입견이 기우였다는 생각에 곧바로 그가 쏟아

내는 말에대한 무장해제가 이루어졌다. 그 필

름 속에는‘중국의 용문 석굴’을 비롯해‘티

베트 라사의 포탈라궁’, ‘라다크 사원’, ‘미얀

마의 만달레이

사원’, ‘인도네

시아의 보로보

도르 사원’, ‘네

팔의 스와얌부

나트 사원’등

수백개의 사원

과 불교유적들

이 아름다운 자

태를 뽐내고 있

었다.

스스로 자신

의 방랑을‘만행’이라고 말하는 베르디에씨

는 영국 써섹스 대학과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

서 동양문화사를 전공하면서 처음 불교문화

에 관심 갖기 시작했다. 이후 스페인 마드리드

국립대학에서‘동양종교학’을 전공하며 석사

학위도 받았다. 이론적으로 동양 철학과 종교

에 자신감이 생긴 그가 결정적으로 불교에 심

취하며 불교문화유산 답사를 다닌 계기는

1986년 인도북부의 라다크를 방문하면서부

터다.

“라다크를 가보고는 진정한 불교국가가 바

로 이런 곳이구나 하는 감동을 받았습니다. 수

행자들은 물론 재가불자들까지도 수행을 철

저히 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었

습니다. 특히 에미스 사원에서 만난 스님들에

게서인연과열반등불교에관한전반적인가

르침을 받은 것이 부처님께 귀의하게 된 직접

적인동기가됐지요.”

이후 그는 지금까지 35년간 아침 저녁으로

참선과 요가를 하고 있으며, 식생활도 오신채

가 들어가지 않는 채식을 선택했다. 또 스리랑

카, 미얀마, 태국의 사원에서 남방불교의 수행

법인‘위빠사나’를 익혔다. 그리고 50번 정도

방문한인도에서요가도배웠다.

“불자가 된 이후 마음의 변화가 가장 크게

느껴졌어요. 고요하고 평화롭고 항상 내 자신

의 내면을 성찰하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되었습

니다.”

이런 이유때문일까. 수십만장에 달하는 그

의 필름중에 불교문화유적이 거의 대다수다.

그의 작품 일부는 조계종출판부에서 제작하

는2005년캘린더에사용될예정이다.

베르디에씨의 한국 방문은 90년도에 이어

이번이 두 번째다. “처음에는 일주일 정도 있

었는데 경주 불

국사와 속초 신

흥사, 양산 통

도사 등 3개 정

도의 사찰만 답

사했지요. 그래

서 사실 한국불

교문화유산의

아름다움을 만

끽할 수 없었습

니다. 하지만

이번에는 연말

까지 머물며 전국 사찰의 구석구석을 카메라

에 담을 작정입니다. 또 기회가 된다면 사찰에

들어가 참선과 단기출가 경험도 하고 싶어

요.”이런 것들은 단지 한국에 와서 하고 싶은

일일 뿐이다. 굳이 방한 목적을 밝히자면 유럽

에 한국불교와 문화를 알리기 위해서다. 사실

유럽에는 달라이라마 때문에 티베트 불교의

영향력이강한편이다.

베르디에씨의 이력은 그가 다닌 나라만큼

이나 다양하다. 사진작가와 여행가 뿐만 아니

라 칼럼니스트로도 유명하다. 프랑스를 비롯

해 필리핀, 인도, 포르투갈 등의 신문사에서

오랫동안 불교와 그 나라의 문화에 대해서 기

고하기도 했다. 한국에서는 지난 2월에‘도

베’잡지에서 스리랑카 불교에 대한 내용을

썼다. 또 그는 교수로서도 활동했다. 72년과

77년 각각 필리핀 마닐라 대학 역사학과와 네

팔대학에서 동양 종교를 각각 강의했다. 그래

서 그의 제자 중에는 제법 유명인도 많다. 필

리핀의 영부인이었던 이멜다 여사와 툴시기

리 네팔 수상의 부인인 사라기리 여사도 그가

가르친제자들이다. 

죽을 고비도 몇 번 넘겼다. 아프가니스탄에

서 파키스탄으로 갈 때 우연히 동승한 반정부

저널리스트 때문에 함께 아프가니스탄 감옥

에서 4개월 동안 갇히기도 했다. 또 중국에서

는 티베트 해방운동을 촉구하는 스티커를 붙

이다공안에붙잡히기도했다.

힘든 여정이 아직도 많이 기다리고 있을 것

같은 여행을 언제까지 계속할 것이냐고 묻자

그는웃으면서자신감있는어조로대답한다.

“저의 여행은 단순히 사진만 찍는 관광이

아닙니다.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 여러

곳을 돌아다니셨듯이 저도 인생의 작은 깨달

음을 얻을 때까지는‘만행’을 결코 멈추지 않

을것입니다.”

그러면 한국 다음에 방문할 나라가 어디냐

고재차묻자그는“어디로갈지정확히모릅니

다. 인연과 발길 닿는 대로 가는 것이 제‘만

행’의 원칙이지요.”어디서 배웠는지 처처(處

處)가곧수행처라는말을남기고자리를떴다. 

글=김주일기자∙사진=박재완기자

문화유적 사진작가 알랭 베르디에 씨

35년간 81개국 유적 카메라에

연말까지 한국의 절 렌즈에 담을 계획

아침 저녁으로 참선∙요가 35년째

작가, 칼럼니스트, 교수 팔방미인

목적지 없이 수행자로서‘만행’할 뿐

인도네시아족자카르타의보로보도르사원 히말라야골짜기에있는라다크사원 부탄의팀푸사원 중국의용문석굴

티베트의조강사원앞에선알랭베르디에

미얀마만달레이사원의동승들

공단등(비단등,실크등) 
□ (大) 23Cm / (中)18cm

(小)15cm

□ 황금,연분홍,진분홍,빨강,

흰색(영가등)

팔각조립등
□ 높이 26cm 폭 28cm 입구 11cm

□ 핑크,봉축노랑,오렌지,

성도일 노랑, 봉축빨강, 

성도일 빨강, 초록, 파랑

만월등
□ 32cm × 32cm

□ 노랑,연두,분홍,

오렌지,흰색(영가),

빨강,오색등

캐릭터비닐만월등
□ 32cm × 32cm

□ 분홍,빨강,파랑

노랑,초록,색상별

캐릭터 청사초롱
□ 고급 본염 인쇄

※ 500개 이상
사찰명 인쇄가능

비단팔모접등
□ 높이28cm 폭24cm 

□ 연분홍, 노랑, 연초록

비닐팔모접등
□ 높이 26cm × 26cm

□ 핑크, 오렌지, 연두

종등
□ 높이40cm 폭27cm

□ 노랑, 연두, 분홍, 

빨강, 오렌지

장등(오색)
□ 높이 47cm 

폭 25cm 

봉축현수막 : 나염
□ 90cm × 6m (40,000원)
□ 90cm × 7m (45,000원)
□ 90cm × 8m (50,000원)

지하철현수막
□ 105cm×200cm 

(40,000원)

※ 현수막 크기, 
내용은 변경가능

봉축현수막-세로(실사)
□ 6m × 90cm (60,000원)
□ 7m × 90cm (70,000원)
□ 8m × 90cm (80,000원)

어깨띠
□ 2,500원

※ 100매 이상
사찰명 인쇄가능

장엄 번(만장기)
□ 90cm × 210cm (40,000원)

□ 90cm × 230cm (45,000원)

※ 기타 현수막 사이즈 주문가능

봉축리본 세트
□ 일반 : 25,000원
□ 고급 : 35,000원

※ 100개 1세트

연꽃리본 세트
□ 일반 : 25,000원
□ 고급 : 35,000원

※ 100개 1세트

만자기/법륜기/불교기
□ 20,000원 90Cm×135m

※ 다른 사이즈 제작가능

팬시스티커
□ 1,200원

※ 12개 1세트

봉축 풍선세트
□ 30,000원

※100개 1세트(대롱 포함)

연잎연밥
차걸이
□ 3,000원(개당)

청자연잎
향꽂이
□ 6,000원

봉축타이슬링
□ 5,600원

※ 8개 1세트

연꽃타올
□ 4,000원
□ 녹색, 노랑, 분홍, 청색

※ 100장 이상 사찰명 인쇄

차량용 깃발
□ 4,000원
□ 20Cm×30m

봉축스티커세트
□ 30,000원

※ 100매 1세트

봉축버튼
□ 3,200원

※ 8개 1세트

연꽃저금통
□ 3,000원

연꽃향
□ 20,000원


